
GIST, 에너지산업 기술교류회 ‘빛.나.다.’
성황리 개최

- 광주광역시· 광주경제자유구역청· GIST · 한국전력공사· 기술보증기금· 광주연구개발특구 
공동주최, 27일(목) GIST에서… 에너지 분야 핵심 기술과 아이디어를 창업·기술이전과 연결

- 전기차 충전·태양광 발전·지역 에너지 시스템 등 기술 소개 및 사업화 기회 모색… 임기철 
총장 “현장에서 활용될 때 기술의 가치 완성… 광주 에너지산업 거점 도약 기대”

▲ 11월 27일(목) GIST 오룡관에서 열린 ‘빛.나.다.’에너지산업 기술교류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광주광역시 에너지산업과 박준식 과장, 한국산업은행 강중재 센터장, 광주경제자유

구역청 선석기 청장, GIST 임기철 총장, GIST 에너지밸리기술원 이광희 원장, 기술보증기금 이장훈 본부장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11월 27일(목) GIST 오룡관에서 ‘빛.나.다.(빛의 

도시 광주에서 나의 기술과 아이디어가 다시 세상을 비춘다)’ 2025 하반기 에너지산업 기술

교류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주광역시, 광주경제자유구역청, GIST, 한국전력공사, 기술보증기금, 

광주연구개발특구가 공동 주최하고, GIST 에너지밸리기술원, 광주테크노파크, 한국

발명진흥회 광주지부,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이 공동 주관했으며, ‘광주의 에너지를 

품고, 다시 한 번 세상을 비추다’라는 슬로건 아래 에너지 분야 연구자들의 핵심 기

술과 아이디어가 창업·기술이전으로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광주 산업 현장

의 기술 수요 중심으로 기획됐다. 

행사에는 GIST 임기철 총장, 에너지밸리기술원 이광희 원장,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선석기 청장, 기술보증기금 이장훈 본부장, 한국산업은행 강중재 센터장, 광주광역

시 박준식 에너지산업과장 등 주요 내빈과 에너지 산업 관련 연구원, 기업인, 투자

사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 11월 27일(목), GIST 오룡관에서 ‘빛.나.다.’ 에너지산업 기술교류회가 열리고 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에너지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이전, 정책, 투자 지원체

계가 소개됐다. 주요 발표 내용은 산업단지 기반 기업지원 정책, RE100 전환 대응 

전략, 기술이전 절차 및 지식재산 관리, 기술평가·보증·사업화 자금 지원제도, 연구

개발특구의 사업화 프로그램, 기술창업 기업의 투자유치 전략 등으로 구성됐다.

이어 진행된 기술이전 피칭 세션에서는 전기차 초급속 충전 냉각기술, 인공지능 기

반 태양광 발전 진단기술, 지역에너지시스템 최적 운영기술, 친환경 아연 도금기술, 

에너지저장 시스템 안전·예측 기술, 온디바이스 AI 기반 시뮬레이션 플랫폼, 차세대 

태양광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핵심 기술이 발표되며, 산업현장과 연계되는 실질적 

기술이전 기회가 제시됐다.

행사에 참석한 주요 내빈들은 에너지 기술의 실질적 이전과 지역 산업 생태계 강

화를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GIST 에너지밸리기술원 이광희 원장은 환영사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쉽

게 찾고, 기술이전·정책·투자가 한 번에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

조했으며,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도 이번 기술교류회를 계기로 혁신 기술이 

산업현장에 빠르게 안착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GIST 에너지밸리기술원 이광희 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선석기 청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GIST 임기철 총장은 “기술은 현장에서 활용될 때 비로소 가치가 완성된다”며 “오늘 

발표되는 기술들이 기업 성장과 지역 산업 혁신으로 이어져 광주가 에너지산업의 

거점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GIST  임기철 총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GIST는 이번 ‘빛.나.다.’ 기술교류회를 통해 에너지 분야 핵심 기술과 산업 수요가 

직접 연결되는 협력 기반을 마련했으며, 연구자·기업·지원기관·투자기관이 함께 참여

하는 지역 기술혁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